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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미끄럼, 뺑뺑 토성, 은하수 봉 타고 80년대 도시 속 놀이터로 
-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가을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놀이터는 특별한 공간이

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거단지에 들어선 놀이터는 일정한 

구획 안에 미끄럼틀, 뺑뺑이, 철봉, 정글짐 등 쇠 냄새 가득한 놀이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도시의 놀이터와 그 속에 있었던 놀이시설을 소

재로 한 전시다. 놀이터를 무대로 당시 어린이들이 체험했던 꿈과 희망

을 설치미술가와 협업해 예술적으로 재현했고, 어린이들의 로망을 담

고 있었던 공간도 함께 꾸몄다.

전시장에서는 작가 곽이브 × 디자이너 이웅렬의 설치작품 ‘우주로 

미끄럼’, ‘뺑뺑 토성’, ‘은하수 봉’, ‘테트리스짐+ 1·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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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도 가능하다. 여기에 놀이터 주변을 둘

러싼 ‘인천문방구’, ‘도시슈퍼마켓’, ‘88오락실’을 둘러보는 것

도 쏠쏠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80년대 놀이터를 경험한 세대들이 지난 시절을 추억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배려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내년 5월 말까지 송도신도시에 있는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린며 관람료는 무료다.

※ 관람 문의 ☎ 032-850-6000

<붙임> 관련 포스터 및 전시실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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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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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전시실 전경


